
3-5-2017 주간 메시지 

금주의 묵상: 시편 2:1-12 

본문말씀: 로마서 8:18-25 

말씀제목: 사람을 세상에 태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 

         오늘날 이 시대는 옛날 노아 때와 같이 

하나님의 눈을 찾아 은혜를 구하는 사람을 

찾아보기가 힘든 때가 되었습니다. 오직 마음속의 

생각과 상상이 썩어 없어질 것들을 찾아 

세상으로부터 은혜를 찾고 있는 것을 봅니다. 

멸망하는 짐승들처럼 그저 먹고 마시고 시집가도 

장가가고 하는 일에 바쁜 나머지 자신이 언젠가 

죽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조차도 생각하지 않고 바쁘게 

살다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 채 죽음을 맞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자신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너희 온 마음으로 

나를 찾으려 하면 너희는 나를 찾게 되고 나를 

만나리라."(렘 29:13)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 가지 질문들을 하나님께 드리게 됩니다. 옛날 

아담과 이브가 뱀의 유혹을 받아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의 열매를 먹었을 때 그들도 죽이고 다시 

만드시고 그들을 유혹하여 죄를 짓게 한 뱀, 마귀도 

왜 죽이시지 않으셨는가? 그렇게 하셨다면 이 세상이 

천국처럼 얼마나 살기 좋은 곳이 되었을 텐데,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는가?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만드시기 

위하여 야곱의 자손들을 이집트에서 400 년, 

바빌론에서 70 년 동안 종 노릇 하게 하시면서 

그들을 연단하셔야만 하셨는가? 또 그 후에 그들이 

지킬 수도 없는 율법을 주셔서 지난 1500 년 동안 

그들을 처참하게 심판하시고 또 조만간 대 환란에 

그들을 넣으시고 모두 심판하시고 이삭 줍기 

하시듯이 적은 남은 자들을 그분의 왕국에 들어가게 

하시려는가?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아담과 이브와 마귀를 그 

당시 모두 죽이시고 새로 사람을 만드셨더라면, 

여인의 씨, 즉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자신의 독생자를 

보내셔서 죽이실 필요도 없지 않으셨겠는가? 왜 

하나님께서 그 마귀를 살려두시고 모든 사람들이 

아담의 씨를 받아 죄인으로 태어나게 하셔서 이 

세상을 지옥처럼 만드셨는가? 등등의 질문을 하게 

됩니다. 

 

            또한 지혜로운 사람은 먹고 사는 일에 온 

정신을 쏟지 않고 자신이 왜 이 세상에 태어났는가에 

대하여 마음 속으로 질문하고 창조주께 질문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죽게 될 텐데 왜, 

나는 이 세상에 태어났는가?"(Why am I born if one 

day I have to die)  이런 질문을 자신의 마음 속에 

생각하면서 자신의 마음 속에서 씨름하다가 그의 

메시야, 예슈아, 즉 예수님을 만난 유대인 청년의 

이야기(주보 속에 삽입한 이야기 참조)는 모든 

사람들의 잠자는 영을 깨울 수 있는 귀한 간증입니다. 

그는 평범한 가문의 유대인입니다. 그가 자라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라는 사실을 

들으면서 자랐습니다. 또한 그들의 메시야가 오실 

것이라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유대인들에게 그들의 메시야에 대하여 물었을 때 

어누 누구도 메시야에 대하여 알고 대답해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때 그는 백팩을 메고 

여행을 하면서 그분에 대하여 아는 사람을 만나기 

위하여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그가 잠시 묵었던 

숙소에서 그리스도인 여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는 자신의 나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선민인데 어떻게 전통적인 유대인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의 수상 라빈을 죽일 수 있는가라고 

질문했습니다. 이런 끔찍한 일이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무섭다는 말을 했습니다. 이때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로 그 여인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오래 

전에 유대인들이 가장 위대한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죽인 일에 대하여 말하면서 예슈아가 바로 

그분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예슈아가 죽음에서 

부활하셨다는 복음을 듣는 순간 성령께서 그 

청년에게 임하여 그렇다면 그분만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이때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예슈아가 죽은자로부터 

살아나셨다면, 나 역시 살아날 수 있을지도 

모른다."("If Yeshua has been raised from the dead, 

mybe I too can be resurrected.") 

 

            그렇습니다! 그가 전심으로 그의 메시야 

예슈아를 찾았기 때문에 한 그리스도인을 통하여 

그분을 알게 해 주셨던 것입니다. 또한 그가 그분을 

만났던 것에 대하여 또 한 가지 멋진 고백을 했습니다. 

"자신이 회고하건데 그는 어떤 음성이 하늘에서 나는 



것을 들은 것도 아닌데, 다만 바로 그 때에 그는 

자신의 백성 유대인들에게 그간 만난 예슈아에 대하여 

말하기 시작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There was no voice from heaven, he recalls, 

but he realized right then and there that he needed to 

start telling his people about it." 

 

              그렇습니다! 유대인뿐만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앞으로 그분께서 자신의 죽을 

몸도 능히 살리실 수 있다고 믿는 모든 사람들 역시 

그분을 만나는 순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사실을 바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에 대하여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증거했습니다: "에수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분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분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분의 

영으로 인하여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롬 8:11) 

 

             오늘 우리게 주신 본문말씀 속에서 죄를 

짓지 않은 모든 창조물들이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를 

지으면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죄 가운데 죄와 사망과 저주와 슬픔으로 가득 찬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는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피조물들이 간절한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날 것을 기다리고 있으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의가 아니요, 오직 소망 가운데 

그것들을 굴복케 하시는 그분 때문이며 피조물 자체도 

그 썩어짐의 속박으로부터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스러운 자유에 이를 것이기 때문이라."(롬 8:19-

21) 

 

            말 못하는 모든 창조물들은 왜 하나님께서 

여전히 지금도 마귀가 통치하는 것을 허락하시고 

여전히 사람들이 이 죄악 세상에 태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적그리스도, 즉 마귀와 그리스도를 

여전히 모든 사람들 앞에 두시고 선악과 같은 마귀를 

따르지 않고 생명나무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사람들을 영원히 죽지 않고 썩지 

않는 하나님의 아들들로 만드시고 마귀 앞에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을 

하늘과 땅에 가득 채우시고 영원히 영광을 받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있는 모든 

창조물들이 사람의 죄들로 인해 자신들도 썩어지는 

속박에 갇혀 있지만 그들 역시 앞으로 하나님의 뜻이 

하늘들과 땅에 충만하게 이루어지게 될 때에 

하나님의 아들들의 영광스러운 자유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알고 인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창조물들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인내하며 썩어지는 종 노릇하고 있는 사실을 깨달은 

사도 바울은 고난 중에 있는 로마인 성도들에게 

권면했습니다:"이는 현재의 고난들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된 영광에 감히 비교되지 못한다고 내가 

여기기 때문이라....모든 창조물이 이제까지 함께 

신음하며 고통 받는 것을 우리가 아노니 그들뿐만 

아니라 성령의 첫열매들을 가진 우리까지도 속으로 

신음하며 양자 되는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고 

있느니라. 이는 우리가 소망에 의하여 구원을 

받았음이나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라, 사람이 

보는 것을 왜 바라리요? 그러나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란다면 인내로 기다릴 지니라."(롬 8:18, 

22-25),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된다면 모든 

사람이 공평하게 태어난다는 사실 또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 있었던 아담과 이브처럼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태날 때에도 수억 대 

일의 경쟁을 거쳐서 잉태되어 이 세상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옛날 아담과 이브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자유의지를 가지고 생명나무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분을 믿어 온 마음을 

다해 모셔 들이기만 하면 생명나무 안에 있는 성령을 

통하여 영원한 생명을 받아 생명이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또한 그 순간부터 

이 세상에 사는 목적이 유대인 청년처럼 이 

생명나무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축복을 

받은 사람은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 같은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안개가 사라진 후 바로 나타나시는 

의의 태양이신 그리스도를 만나는 소망 가운데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 역시 몸이 죽어야 

하는 것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한 알의 밀알처럼 

몸이 썩은 후에 속에 있는 그리스도를 죽은 자로부터 

살리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그분께서 오실 때 

영화로운 몸을 입고 함께 고통 받은 모든 창조물들과 

함께 영원무궁토록 하나님의 크신 뜻에 대하여 

영광을 돌리면서 그분과 함께 하늘들과 땅에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분의 뜻을 함께 이루는 돕는 배필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An Israeli backpacker had to travel to the other side of the world 

before finding the Jewish Messiah no-one had told him about at 

home. 

Born and raised in a secular kibbutz (and knowing almost 

nothing about Jesus), Omri Jaakobovich was taken aback when 

the Dutch-born host of his hostel in Paihia, Bay of Islands, New 

Zealand, kept referring to him as one of God’s ‘chosen people’. 

Like most Israelis, he had been horrified by the relatively recent 

assassination of then Prime Minister Yitzhak Rabin by an 

Orthodox Jew in the name of God. 

So he challenged his host: “What’s so chosen or so much better 

about us Jews?” adding that for the first time in history a Jew 

had killed the chosen leader of the Jewish nation. 

But he was shocked by her reply: “It’s not the first time that the 

Jews have killed the chosen leader of the Jewish nation.” 

“What are you talking about?” he wondered. “This is what you 

did to Yeshua,” was her response. 

Realising that Yeshua (Hebrew for Jesus) was a Jew like himself, 

Omri’s interest was piqued: “Were they trying to hide something 

from me?” he pondered. “How come they told me absolutely 

nothing about him in Israel?”  

Having wrestled since he was a kid with the question, ‘Why was I 

born if one day I have to die?’ it now seemed logical to him that, 

‘if Yeshua has been raised from the dead, maybe I too can be 

resurrected.’ 

A chance meeting with another Israeli backpacker who had a 

Tenach (what Christians call an Old Testament) among his 

belongings led Omri to start reading its prophecies. 

And seeing Yeshua in every one of them, he became convinced 

beyond any doubt that He was indeed the promised Messiah – at 

which stage he thought he was the only Jewish believer in Jesus 

as he didn’t know of any others. 

A Christian he met then read 2 Corinthians 3.14 to him, which 

says that only when Jews turn to Christ will the veil (of 

understanding) be lifted from their eyes. 

There was no voice from heaven, he recalls, but he realised right 

then and there that he needed to start telling his people about it. 

So he began sharing his faith with every Israeli who came to the 

hostel. And within just four months, the man who gave him the 

Bible also came to faith. 

Omri subsequently founded a unique travel programme aimed at 

offering cheap accommodation for young Israeli backpackers 

and at the same time giving an opportunity for Christians to 

express their indebtedness to Israel for the Bible, salvation and, 

above all, their Saviour. 

Hosting Israeli Travellers (HIT) has since provided inexpensive 

rooms in a friendly home environment to more than 15,000 

youngsters touring the world after their demanding stints in the 

Israeli Defence Forces. 

Beginning in New Zealand, which has become a favourite 

destination for young Israelis, it has now also spread to Australia, 

Fiji, Hong Kong and the UK. 

HIT membership cards are available for a nominal fee and most 

hosts make only a small charge of up to £5 a night to cover 

overheads, though many still prefer to offer rooms free. 

“One of the most significant developments over the years has 

been the ever-increasing openness of these young people to 

spiritual matters,” a spokeswoman said. And Omri is now 

encouraging the Church to take up its calling to provoke the Jews 

to jealousy by sharing the gospel with them (Romans 11.11 & 14; 

also Romans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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